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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essential structure of the lived experience of aggressive 
elderly women’s anger. Methods: Seven elderly women with aggressive tendency were interviewed. Colaizzi analy-
sis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was applied. Results: The meaning of experiences were identified as four catego-
ries from eight theme clusters and fourteen themes. The four categories were ‘Lamenting over life that has been 
disrespected’, ‘Uncontrollable and deep resentment’, ‘Rationalization for anger’, ‘Embers of the fire that have never 
been extinguished’.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 a close similarity between the anger of older women 
and the anger of different age groups. However,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the data came from an in-depth 
examination of aggressive older women's anger vented in the Korean social-cultural context, offering ample under-
standing of this anger.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develop divers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programs to help older women control and relieve their anger and have a healthier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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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3.1%에 육박하고 있으며[1], 이중 여성노인이 58.2%를 차지

하고 있어, 여성노인의 건강문제에 대한 이슈가 점차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

해 경제적 빈곤과 정서적 소외를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2], 여성노인의 건강은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및 사회적 측면까지 고려한 포괄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은 폐경기를 전후로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심리적 격변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

의 변화는 중년기에 나타나 노인기로 이어지는데, 특히 과거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사회를 살아온 우리나라 여성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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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안

에서 희생과 인내를 미덕으로 살아온 탓에 분노를 적절히 표

출하지 못함으로서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만 독특하게 발생하

는 ‘화병’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화병은 억눌려온 분노

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나타나는 특징적인 감정반응으로 심

리적 ․ 신체적 ․ 정서적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분노 관련 증

후군이다[3].

분노는 인간이 경험하는 매우 강렬한 부정적 정서의 하나

로 긴장, 격분 등의 주관적 느낌으로 구성되는 정서 상태와 이

에 따른 자율신경계의 활성화에 의해 규정되는 감정으로, 개

인에게 특유한 행동양식을 유발한다[4]. 분노는 종종 공격성

의 형태로 표현되어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분

노는 공격성의 형태를 나타내는 2가지 측면-감정적 및 행동적

- 중 감정적 측면의 특성을 의미한다[5]. 따라서 분노는 공격적 

행동의 감정 또는 정서적 요인이 되며, 분노가 부적절하게 표

현되거나 지나치게 빈번하게 표출되면서 언어적, 신체적 공격

적 행동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분노와 분노표현은 나이

가 많아질수록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6], 분노수준이 높

거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고혈압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7] 다양한 신체적 문제와 우울과 같

은 심리적 건강문제를 발생시킨다[8,9]. 또한 지속적인 분노표

출은 대인관계를 손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저하

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11]. 이처럼 분노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반응 중의 하나

이지만 공격성과 분노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

적, 심리적 및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다양한 건강문제를 유

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호학 분야에서 심층적으로 탐구되어

야할 간호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여성 분노에 관한 연구는 분노

와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를 탐색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었

으며[10-15], 질적 연구로는 중년여성[16] 및 여성노인의 분노

현상을 탐색한 논문[3]이 있으나 국내 ․ 외 분노 관련 질적 연구

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중 Kwon 등[3]은 여성노인의 분

노현상을 근거이론적 접근법으로 탐색하여, 일반적인 분노의 

구조와 양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는 하였으나 분노현상에 대한 

생생한 경험적 기술에 초점을 둔 방법론이 아니어서 분노현상

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심층적 분석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일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였

기에 분노의 양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나, 모든 노인들

이 분노성향을 지닌 것은 아니며, 특히 일부 노인에서는 공격

성이 강하게 표출되는 등 여성노인이라 할지라도 분노의 특성

이 다르게 관찰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알려진 내용 이외에도 

다른 현상이 내재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듦에 따라 분노와 관련된 공격성의 경험이나 표현, 다루는 형

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10] 최근의 사회현상과 

맞물려 살아가는 노인의 분노가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를 생

생하게 기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분노현상의 본질과 의미를 

심층탐색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평소 분노를 빈번

하게 표출하는 공격성향이 있는 여성노인을 의도적으로 표출

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그 본질과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여성노인의 분노에 대한 심층 이해

와 관리를 위한 지식체 개발에 일조하고 나아가 노인간호학 

영역의 학문적 지평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공격성향 여성노인의 분노의 본질과 그 

의미는 어떠한가?’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공격성향 여성노인의 분노 경험 현상을 파악하

기 위하여 인간 경험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본질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는 Colaizzi[17]의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Colaizzi 분석방법은 개개인의 속성보다는 연구참

여자 전체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본질적 속성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격성향 노인이 경험하는 분노

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방

법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광역시와 G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 분노를 자주 경험하는 여성노인으로서 지역사회 노인정과 

인터넷 공고 및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의도적으로 추출하였다. 

평소 자주 분노를 표출하는(화를 잘 내는) 노인 중 구두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없으면서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여성노인 중 공격성향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54점 이상의 공격

성향을 가진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공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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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7)

No Age Living status Religion Job
Economic 

status
Aggression 

levels
Number of 
interviews

1 74 Living with children None No Middle 54 2

2 76 Living with children Buddhist No Middle 63 1

3 88 Living with children Christian No Middle 54 1

4 73 Living alone None Yes Middle 56 1

5 76 Living with children Christian No Middle 56 1

6 80 Living alone None No Low 58 1

7 72 Living alone None Yes Low 58 2

향은 Buss 등[18] 이 개발한 공격성 척도를 우리말로 번역하

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Koh[19] 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Koh[19]는 원도구 75문항 중 감정적 측면의 공격성을 제외하

고 행동적 측면의 능동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21문항만을 포함

하여 간략한 형태로 표준화하였는데, 본 연구대상자가 노인이

라는 점과, 도구를 사용하여 공격성향을 측정하기 이전에 주

관적 혹은 객관적으로 공격성향을 나타내는 대상자를 일차적

으로 모집하였으므로 Koh[19] 의 한국형 표준화 도구가 적합

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

저 21점에서 최고 8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향이 높

은 것으로 해석하며, 54점 이상부터 공격성이 있는 것으로 간

주한다. 본 연구에 포함된 최종 대상자는 7명으로, 본 연구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3. 연구자 준비

본 연구의 연구자는 다수의 질적 연구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1인과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 교과목을 

이수한 연구자 3인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 관

련 학회참석 및 정기적인 연구모임에 참여하여 간접적인 연구

경험을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자로서의 준비를 하였다. 

4. 자료수집 

자료는 2014년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2명의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심층면담의 방법으로 수집하였으며, 면담 횟수는 

1회에서 2회였고, 자료가 포화되어 더 이상 새로운 진술이 나

타나지 않을 때까지 진행되었다. 면담시간과 장소는 면담에 

방해되지 않는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

에 참여자의 집, 커피숍 등에서 이루어졌다. 대상자들의 양해 

하에 모든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것은 바로 메모하여 분석 자료에 포함시켰다. 면담 진행시 연

구자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참여 관찰자로서의 중립적 태

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녹음된 내용은 면담이 끝난 

후 필사하여 자료분석을 동시에 실시하고 기록이 정확한지 다

시 녹음을 들으면서 확인하였다. 

면담 방법은 비구조적, 서술적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질

문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범주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화(분노)가 났을 때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

십시오”라는 포괄적 질문을 먼저 하고, 참여자가 표현하는 내

용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가?”, “화가 났음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화

를 내면 어떻게 표현하는가?”, “화가 나면 어떻게 조절하는

가?”, “화가 났을 때 기분이 어떠한가?”, “화내는 정도가 심하

다고 느끼는가?” 등 참여자가 표현하는 내용에 따라 적절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면담자가 자신의 심리상태를 충분히 이야

기할 수 있도록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면담에 소요된 시

간은 1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는 현상학의 철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Colaizzi[17]

의 자료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

료는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

서 나타난 이견들은 원자료와 비교하면서 반복적으로 검토하

였으며, 필요시 참여자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공격성

향 노인의 분노경험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였다. 구체적으

로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 중 분노현상과 관련이 있는 구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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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장에 밑줄을 그어가며 의미 있는 진술들을 추출하였다

(testimonies of clients). 그런 다음 의미 있는 구절이나 문장

의 맥락을 숙고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발견하여 이

를 연구자의 언어로 재구성하였다(formulated meaning). 재

구성된 의미들 중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여 주제(theme)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유사한 주제들을 다시 모으고 통합하

여 더욱 추상적인 수준인 주제모음(theme clusters)과 범주

(categories)를 이끌어 내었다. 이 과정에서 주제모음과 범주

가 경험 진술을 잘 드러내는지, 모순은 없는지 숙고하고 토의

하면서 여러 차례 분석을 반복하여 시행하였다. 이를 종합하

여 공격성향 여성노인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기술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기관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 Review of 

Board, IRB)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IRB No. 40525-201410-

HR-69-02), 참여자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를 

받은 후에 실시하였고,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에 참

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면담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참여자의 신분도 절대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자료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 내용 중 삭제를 원하는 단어나 문구는 삭제하거

나 참여자 동의하에 수정하였으며, 연구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제공하였다.

7.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20]의 엄밀성 평가 기준에 

따라 연구의 신빙성(사실적 가치), 적용성(적합성), 일관성, 중

립성 측면에 근거하여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

였다. 도출된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연구자의 

반복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자료를 수차례 비교분석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거쳤다.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로부터 

연구자의 의미재구성, 주제, 주제모음으로 추상화 하는 과정

에서 연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반복적인 검토 이외에도 

참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방

법을 통해 연구자의 시각으로 자료를 잘못 해석한 부분은 즉

시 수정하였고, 범주화 하는 과정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동안 같은 질문을 다른 형태로 반복하여 확인하였

다. 최종적으로 연구자들이 도출한 분노현상의 본질적 구조를 

반영하는 주제모음이 타당한지를 검증받기 위하여 연구참여

자들로부터 그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

쳤다. 연구의 전 과정은 질적 연구 경험이 다수 있는 간호학 교

수 1인에 의해 엄격하게 평가받았으며, 자료수집에서부터 결

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연구자의 선 이해나 선입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중립성을 유지하였다. 

연구결과

심층면담을 통한 참여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공격성향 

여성노인의 분노 경험의 본질적 측면을 잘 나타내는 문장들을 

찾아내어 분리하였으며, 158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

다. 이로부터 14개의 주제를 형성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 나

온 주제 진술 중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비슷한 주제들로부터 

8개의 주제모음과 다시 4개의 범주를 조직하였다. 공격성향 

여성노인의 분노 경험의 4가지 범주는 ‘존중받지 못한 삶에 대

한 회환’,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응어리’, ‘분노에 대한 합리

화’, ‘가셔지지 않는 분노의 불씨’ 로 나타났다(Table 2).

1. 범주

1) 범주 1. 존중받지 못한 삶에 대한 회환

이 범주는 참여자들의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 원인과 관련

이 있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하여 헌신한 자신의 노고와 희

생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야속함과 평생을 힘들게 살

아온 인생살이에 대한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다른 사

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만히 있는 자신을 무시하고 외면할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경험하였다. 

(1)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야속한 가족

젊은 시절 남편의 폭력과 폭언으로 인한 상처와 속아서 살

아온 인생에 대한 후회와 원망이 마음 깊이 패여 힘들게 산 인

생이 억울하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인생을 인정받

지 못한 것이 슬프고 서럽다고 여겼다. 자신의 분노는 남편에

게 억눌려온 억울한 삶이 가슴에 한이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

하였다.

신랑한테 화난 거 때문에 성이 나고 화풀이 하는 거지. 

신랑 만나고 그때부터 매 맞는 소리하고 그게 화나지... 시

집 잘 못 가서 내가 속고 가서 분해. 지가 술 먹고 두드려 

패고 그런 거 때문에 앙갚음 하려고 화를 내는 거지.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을 희생하고 살았지. 한스럽지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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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Lived Experiences of Anger of Elderly Women with an Aggressive Tendency

Categories Theme clusters Theme Formulated meaning

1. Lamenting over 
life that has been 
disrespected

Disrespectful 
family members

Unfair life that has 
been suppressed by 
the husband

․ I was battered by my husband.․ I feel deceived and have deep resentment. ․ I take my anger out on my husband. 

I feel bad for my 
child who falls 
short of my 
expectations

․ I am angry at my son.․ My son's dilatory character and behaviors․ My life has been staked on my son.․ I have been disappointed, but I still have strong wishes for my son.

Pride hurt by others My life falls short of 
others' expectations

․ Sense of inferiority ․ When my pride is hurt, I snap at anybody.

I do not deserve this 
disrespected life 
from other people

․ My advice or opinions have been disregarded.․ I have been falsely charged.

2. Uncontrollable 
and deep 
resentment 

Bitter feelings that 
have bubbled up

Anger that has 
started building up

․ I feel the anger rising in me. ․ I am boiling with rage. ․ Frequent outbursts of rage inside me make me a difficult person to 
live with. 

Anger expression 
without caution

I can't stand it 
anymore

․ I spit out what I want to say, even though I have to apologize after. ․ I can't stand my anger, and just lash out.․ I used to be able to stand it, but I cannot stand it anymore.

Aggressive anger 
expression with 
abusive language 
and actions like I 
have nothing to 
lose 

․ When someone springs at me, I also violently confront such action. ․ I confront (someone's attack) by shouting and hurling insults. ․ When I am angry, my course of action is to hit rather than talk. ․ I pour out all that I want to say or do.․ I throw out tissues or anything that I see.

3. Rationalization 
for anger

 I Victimize myself I am sure that I am 
an upright person

․ I have lived uprightly. ․ I am always meticulous in everything, honest and upright.․ I have never done anything wrong to anybody.․ I haven't done anything wrong.․ Nobody thinks I am a bad person.․ I don't choose the wrong way.․ I am never wrong, because I am like my grandmother. ․ I think everything is going well through my advice.

My anger is the fault 
of others

․ It's not my fault, but it is my son's.․ If nobody nags at me, I will not be angry.

I excuse my anger 
due to my inherent 
disposition

I easily get angry, 
because of my 
upright and 
stubborn 
disposition 

․ I am more tenacious than others.․ I tend to get angry easily.․ I have no mercy.

4. The embers of 
the fire that 
have never been 
extinguished

Relief and lament 
after expressing 
anger 

I feel so much better 
after I express all 
that I want to say

․ I feel better after I express all the anger.․ I have no hwa-byung (mental or emotional disorder as a result of 
repressed anger or stress), because I say what I want to do. ․ I think I have to make a fuss (to solve the problem).․ I feel much better after I say all that I want to say.

I feel guilty after 
expressing my 
anger

․ I regret acting on my anger.․ I feel regret after I pour out all that I want to say.․ I don't feel good because I get stressed after I pour out my anger.․ I have a difficult time after I snap at (somebody).

Anger that has 
remained like a 
sediment that is 
difficult to dissolve

I have angry feelings 
that have never 
been healed

․ The anger has never been dissolved, and I repeatedly get angry.․ I guess that, because I am older, the anger cannot be dissolved 
quickly.․ I never forget the anger because the feelings I have because of it 
have accumulated.

I have recurring 
feelings

․ The anger that pops out over and over․ I act on it, and still get angry even after I pour out my anger.․ The feelings that have remained for a long time have be recu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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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참여자 1)

젊었을 때부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날 

무시하니 눈물밖에 안나. 영감이 나를 하찮게 여기고 인

간 취급도 안하고, 서러워서 눈물밖에 안나. 내가 헛살았

지.(참여자 5)

그 가문에 가서 너무 억울하게 늙고 했지 그렇게 해도 

몰라준다. 죽는 날까지 몰라줘. 내가 속에 다 쌓여있다. 죽

을 때도 가져가지 싶다. 안 잊혀진다.(참여자 7)

또한 평생을 오직 자식을 위해 인생을 바쳐 희생하고 키웠

는데 자신을 헤아려주지 못할망정 이제는 늙은이 취급하며 간

섭하고,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아 서운하고 속상

해 하였다. 지난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는 듯 자식의 성공을 지

켜보고 싶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식이 야속하였다.

갑자기 생각 없이 말을 꺼내서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왜 

이렇게 했냐? 그런 잔소리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화가 나요... 충고나 의견을 주면 순순히 안 받아들이고 충

돌이 되면 화가 나요...(참여자 4)

부모가 나이가 많으면 자기가 앞서야 되는데 시키는 

거만 하니까 그게 좀 답답지... 아들이 10년이 넘었는데도 

반장도 못 달고 있으니까 화나고 속이 치받고 그러지.(참

여자 1)

(2) 타인에게 상처받은 자존심

참여자 대부분은 자신을 억울하게 하는 불편한 인간관계에

서 분노를 나타냈다. 자신의 충고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 때 모욕감으

로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 분노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인으로부터 자신의 존재가 지속적으로 무시당한다고 여겨지

는 경우에는 서러움을 넘어선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

한 무시당함은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열등의식

으로 이르게 되고 이러한 자신의 열등감과 약점을 들키기 않

도록 하기 위해 타인에게 더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보는 화의 근본은 열등의식이야, 남보다 못하다

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고, 그런 자존심이 다

치게 되면 화가 나게 되지.(참여자 2)

중요한 거까지 아니더라도 아주 사소한 거 그런 거도 

얘기 안할 때는 진짜 화나더라구요. 나를 무시 하는거 같

아, 아주 무시해...(참여자 4)

화난 건 한번 두 번 아니다. 억울할 때 화가 나는 기라. 

내 손해 입힐 때 내 죄 없이 억울하게 덮어씌울 때 화가 많

이 나지 그럴 때야. 날 건드리기나 손해 입히거나 억울하

게 욕하거나 손해를 입히면 부글부글 끓고 안 참지, 말을 

다 한다.(참여자 6)

2) 범주 2.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응어리

이 범주는 참여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노 감정

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공격성이 표출되는 측면으로, 분노의 

감정을 느꼈을 때 상처 입은 자신의 관점에서 표현하기 때문

에 순간순간 생기는 분노를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적 표현으로 

다양하게 표출하였다. 이 분노는 타인 뿐 아니라 가족과의 관

계에서도 표출되었으며, 스스로도 참아지지 않는 통제가 불가

능한 정도의 분노표현임을 알 수 있었다.

(1) 차오르는 감정의 응어리

참여자들은 분노를 경험하게 될 때 분노가 쌓이고 쌓여 부

글부글 성나고 끓어올라 천불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름을 느

끼게 되었다. 분노 감정은 참으려 해도 참아지지 않고, 신체를 

통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화가 날 때는 속에서 불이 나는 듯해서 가슴이 벌벌 떨

리고, 손도 떨리고 힘들어요. 속이 터지고 얼굴도 붉어지

고 불쾌하죠, 아주...(참여자 2)

화가 났을 때는 기분이 너무 답답하지. 말도 못하게 속

상하지. 천불나지. 가슴 아프고. 기분 안 좋지. 가슴에서 

치받아 오르고. 답답한 게 이루 말할 수 없지(참여자 4)

화가 났을 때 기분 나쁘지. 부글거리면서 성이 바짝 나

지.(참여자 6)

(2) 거침없는 분노표현

참여자들은 화가 날 때는 이를 참지 않고 그 즉시 표출하였

으며, 그 방법은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심지어는 

손찌검을 하는 등 공격적 언어와 행동을 통해 과격하게 표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젊은 시절에는 참을 수 있었거나 참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

며 화를 참지 않음은 물론이며, 통제 또한 불가능한 정도로 폭

발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말로 화가 났다고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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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못사는 성격이라 주로 목소리로 대들고, 손가락질 

하고, 욕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못한 것이 없는데, 뭐가 

아쉬워서 조용히 있을 필요는 없지.(참여자 2)

막 퍼부어버리지, 까짓것 이판사판이지...(참여자 5)

같이 때리고 싸우고, 못 참고 그 자리에서 퍼부어댄다. 

젊을 때는 안이랬다. 전에는 참고 참았는데 요새 같으면 

안 참고, 지금은 내 건드리면 안 참는다.(참여자 3)

상대가 달려들면 같이 달려들어서 쥐뜯어뿌지. 안 맞

는 소리 하면 부에나지. 따라 댕기면서 붙잡아가 풀어야 

속이 풀리지 내빼뿌면 더 약 올라서 더 해뿐다. 부에나면 

붙들리면 때리지. 지금도 부에나면 귀싸대기 올려 부친다 

안카는교.(참여자 1)

싸울 때는 안 참고 심한 욕설과 뺨때리고 할퀴고 물어

뜯고 하지. 참아야 한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게 안 돼... 지

가 잘했다고 화를 내니 내가 더 화가 오르지... 그래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참여자 5)

3) 범주 3. 분노에 대한 자기 합리화

이 범주는 대상자들은 자신이 화를 잘 내는 이유를 두 가지 

기전으로 합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들은 본인

이 과격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걸 알고 있지만 자신은 늘 올곧

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은 다 이유가 있

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분노성향은 외적

으로는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반

응이며(외적 합리화) 내적으로는 자신의 강직한 성격 때문으

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내적 합리화). 따라서 자신은 잘못이 없

으며, 자신이 화를 돋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여기고 

있었다. 

(1)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라 여김

일부 참여자는 항상 자신이 항상 옳고 바른말을 잘 하는 성

격이라 타인의 가치나 행위가 정칙대로 살아온 자신의 소신

과 어긋났을 때 분노를 경험하며, 이때의 분노는 타인의 문제

로 인해 초래된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합리화

하였다.

나는 바른말 하는 거 좋고, 거짓말 싫기 때문에 항상 바

로하지. 남 속이고 이런 거 싫고 똑바로 사는 게 좋지. 내

한테 아무 잘못 없는데 거슬리는 말 할 때는 달려들어야

지 뭐한테 듣고 있노. 나는 남한테 잘못도 안하고 그러니

까...(참여자 3)

내가 성격은 원래 욱하는 다혈질이고 보기보다 성격이 

급해. 그래서 틀린 말하면 참아야 하는데 고쳐줘야 속이 

풀려.(참여자 5)

(2) 자신의 분노를 타고난 성격 탓으로 돌림

일부 참여자는 고집이 세고 성을 잘 내는 성격으로 인해 자

신도 모르게 분노를 더 잘 느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였다. 타

고난 성격은 변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나는 남들보다는 깡다구 있지. 그거는 타고났는거니까 

타고난 성격은 어쩔 수가 없어.(참여자 1)

내가 화내는 그거는 못 참으니 그렇겠제. 그걸 소화를 

잘 시키뿌면 왠만한건 이해를 해뿌면 되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이 그렇겠지. 시간이 가고 그러면 수그러질란지 모르

지만 그 당시에는 못 참지.(참여자 6)

나보고 독불장군이래. 틀린 게 하나 없는 그런 성격이

니까 뭐든 확고부동하게 해야 되니까 성격이 화를 많이 

내게 되지.(참여자4)

4) 범주 4. 가셔지지 않는 분노의 불씨

일부 참여자들은 분노를 완전히 표출하고 난 이후에 후련

함을 경험하였고, 또 일부 참여자들은 분노 표출 후 극단적인 

자신의 모습에 후회와 자책감이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경우

이던지 분노를 표출한 뒤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분노의 

불씨가 남아 반복해서 되새겨지고 있었다.

(1) 화를 토해낸 후련함과 후회

속에 담아두지 않고 다 뱉어버리고 나면 속이 편하고 시원

하고 화를 참아서 화병에 걸리느니 다 쏟아내고 후련한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참여자가 있는 반면, 퍼붓고 나

니 후련하기도 하지만 화를 참지 못하고 표현한 자신의 충동

적인 모습에 후회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본 자신의 모습을 책

망하고 뉘우치는 참여자도 있었다. 때로는 자책 뒤에도 남아

있는 분노 감정으로 인해 힘들고 기분이 좋지 않다고 토로하

는 참여자도 있었다. 

바로 쏘아붙이고 하고 싶은 말해버리고 나면 속이 후

련하고 시원해. 그러고 나서 후회해. 아직 멀었구나 하

고...(참여자 5)

내가 실컷 퍼붓고 가만 생각하니까 고거는 괜히 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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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어. 그거는 그럴 건 아니거든. 고거는 내가 참을 걸 잘못

했다 싶더라.(참여자 6)

(2) 앙금으로 남아있는 분노

분노를 표출한 후에도 분노의 감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

고 남아 다시금 분노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분노 하게 만

든 일들이 속에 다 쌓여 앙금으로 남아 나이가 들수록 더 잊혀

지지 않고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만히 있다가도 나를 화나게 했잖아 그럼 막 화내고 

한 시간마다 가서 반복해서 얘기해. 막 그걸 되새기고 번

복해가면서 막 화를 내... 나를 왜 이렇게 서운하게 해? 왔

다 갔다 하면서 자꾸 그걸 되새겨...(참여자 4)

나이가 들수록 더 생각나고 살아온 게 내가 등신이다...

억울하고 분하고... 내 맘에 맨날 그거지 뭐...(참여자 6)

몇 번 시숙하고 대판했다. 성질이 안나나... 한 번씩 그거 

생각나고 그럴 땐 담배 피워야 돼... 그런 게 항상 쌓여있어...

나이들 수록 더 생각난다... 억울하고 분하고...(참여자 7)

2. 공격성향 여성노인의 분노 경험의 본질적 구조 기술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공격성향 노인의 분노 현상은 ‘존중

받지 못한 삶에 대한 회환’,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응어리’, 

‘분노에 대한 합리화’, ‘가셔지지 않는 분노의 불씨’ 등 4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즉, 공격성향을 보이는 노인의 분노 원인은 

가까운 가족이나 타인에게 무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하고 살

아오면서 오랫동안 마음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 나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일

단 한번 분노가 터져 나오면 자신이 입었던 상처와 억울함에 

거침없이 분노를 표현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욕설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거칠게 공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향 

여성노인은 본인이 과격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걸 알고 있지만 

자신은 늘 올곧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 자신이 화를 내는 것

도 잘못된 것은 아니며, 자신의 분노성향은 외적으로는 타인

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반응이며(외적 

합리화) 내적으로는 자신의 강직한 성격 때문으로 받아들이

고 있었다(내적 합리화). 한바탕 거침없이 화를 내고 나면 후

련한 마음도 있지만 자책감과 후회의 기분도 들며, 아무리 화

를 내면서 풀어도 늘 마음속의 분노의 불씨는 앙금처럼 남아

있다고 하였다. 

논 의

공격성향 노인의 분노의 원인은 ‘존중받지 못한 삶에 대한 

회환’으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노고를 몰라주는 

자식에게 야속한 마음과 남편에 대한 원망, 타인의 무시가 가

슴이 한이 되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가슴에 남아있어 분노

가 증폭되어 유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적인 여성노인에서 분노의 인과적 조건이 ‘어긋남’, ‘따돌림’, 

‘대듦’, ‘분함’, ‘쌓임’으로 나타난 것과[3], 중년여성의 분노의 

원인이 ‘공들인 세월의 의미가 깨지면서 느끼는 파랑’과 비교

해 보았을 때[16],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분노가 유발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

통점은 여성의 희생하는 태도를 당연시하고 묵인하는 우리나

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문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21].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

던 ‘자존감’이나 ‘열등감’과 같이 존중받지 못한 삶에 대한 원

망이나 억울함과 같은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근거이론

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탐색한 일반 여성노인의 분노현상과는

[3]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격성향을 보이는 노인에서 분노

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자존심에 관한 것으로, 

오랜 기간 존중받지 못한 삶을 살아오면서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 열등감을 건드리게 될 경우 분노를 폭발적

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과 관련된 분노에 대

한 내용은 중년여성[16] 뿐만 아니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양적 선행연구들에서도 타인의 무시와 상처받은 자존심이 분

노표출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고[22,23], 국외 선행연구

를 통해서도 자아존중감과 분노 간의 유의한 부적관계가 있음

이 보고된 바 있으며[24],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공격행동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15]를 통합해 보았을 때 낮

은 자존감은 분노와 공격행동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노는 자존감에 대한 욕구의 표현일 수 있으

므로, 특히 공격성향을 나타내는 여성노인의 분노감을 예방하

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어야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들을 위한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의 개

발 및 적용이 시도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노의 표출은 언어적인 요소와 행동적인 요소를 모두 포

함하는 복합적, 다차원적 행동이며 자신의 분노를 환경 속의 

타인이나 특정 대상에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25]. 공격성

향 여성노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응

어리’를 욕설과 행동으로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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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공격성향이 강한 여성노인의 생

생한 분노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여

성노인이 분노가 끓어오를 때 성질을 내고 직접적인 공격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Kwon 등[3]의 연구와 일치하였는데, 이

는 여성노인의 경우 자신의 존재가 가족 내에서 큰 의미를 가

지지 못한 채 대부분 혼자 살고 있고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

므로 굳이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분노를 주로 억

제한다는 선행연구와[2,10], 여성노인에서 분노 억제가 자주 

나타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와는[9] 다른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가 일반적인 여성노인의 분노경험을 탐색한 것이 아니

라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나

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공격성향을 나타내는 여성노인의 분노

가 일반 여성노인의 분노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격성향 여성노인의 분노와 화병을 비

교해 보면, 화병은 주로 분노를 억제하는 태도가 장기간 체류

되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상, 행동적 증상을 포괄

하는 것인데[26], 공격성향 여성노인들은 마음속의 분노를 마

음껏 표출하므로 분노의 억제로 인한 화병이 생길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본 연구결과에서도 화병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

한 경우는 없었다. 

본 연구의 세 번째 범주인 ‘분노에 대한 자기 합리화’는 본 

연구대상자들이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그

에 맞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자신의 분

노성향은 외적으로는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 피해자로

서의 정당한 반응이며(외적 합리화) 내적으로는 자신의 강직

한 성격 때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내적 합리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분노의 표현측면에서 분노의 표출보다 분노의 

억제를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9,26]과 

달리, 본 연구대상자들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분노

를 표출하는 기제를 주로 사용하며 분노표현에 대한 자기방어

로 이에 대한 원인을 타인의 잘못이라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

다. 이러한 합리화에 대한 기제는 여성노인의 분노현상에 대

한 선행연구들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으로, 자신의 격렬한 

분노표현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 삶에 대한 회한의 반

응이므로 자신의 분노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당연한 

맥락으로 생각된다. 남성노인의 분노표출은 자기방어를 위한 

자존감과 관련된 긍정적 정서경험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건설

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한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9],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향 여성노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존감을 지

키기 위한 자기 방어적 정서경험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공격성향을 지닌 여성노인을 대할 때 느끼게 되

는 두려움이나 방어적 태도로부터 벗어나[3], 이들의 분노표

현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방어기제를 이해하고 이들의 분노

가 건강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을 정도

의 범위 안에서 긍정적으로 표출되거나 전환될 수 있도록 하

는 중재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격성향 여성노인은 화를 내고 난 후 시원하고 후련함을 

경험하나 동시에 토해낸 분노를 다시 되새기면서 후회하기도 

하며, 아무리 화를 내면서 풀어도 늘 마음속에는 ‘가셔지지 않

는 분노의 불씨’가 남아있었다. Lee[16]의 연구에서 ‘그 때뿐

인 후련함과 그 후에 밀려드는 후회와 자책감’과 유사한 맥락

에서 이해해 볼 수 있으며 Kwon 등[3] 연구에서도 분노가 표

출되어 누그러지기도 하지만 후회, 불편함, 어색함 등이 덧없

음의 범주로 드러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

다. 분노는 분노유발 상황이 사라지면 완화되는 일시적 감정 

상태인 상태분노(state anger)와 상태분노 횟수와 정도의 증

가에 따라 만성화되는 특성분노(trait anger)로 구분하는데

[27],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가셔지지 않는 분노의 불씨’는 

기질적 분노인 특성분노(trait anger)의 의미로 사료되나 연구

참여자의 분노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한점이 있다. 또한 분노가 억제되거나 풀리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남은 불씨가 화병을 초래하는 ‘한(恨)’으로 맺혀지는지

에 대한 부분도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른 연령대, 다른 계층의 분노의 체험과 많

은 유사성을 발견할 수도 있으나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

에서 경험하는 여성노인, 특히 공격성향 여성노인의 분노에 

대한 구체적 체험을 심층적으로 기술하여 풍부한 이해를 도모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공격

성향 여성노인의 분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분노

조절 및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신체, 심리, 사회적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 론

본 연구는 공격성향 여성노인의 분노경험을 탐색하고 그 

본질과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현상학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이

루어졌다. 공격성향 여성노인의 분노경험의 본질적 주제는 

‘존중받지 못한 삶에 대한 회환’,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응어

리’, ‘분노에 대한 합리화’, ‘가셔지지 않는 분노의 불씨’이었

다. ‘존중받지 못한 삶에 대한 회환’은 공격성향 여성노인의 분

노를 일으키는 자극이자 분노경험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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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응어리’는 분노의 욕구가 마음속에 잠

재해 있다가 공격적인 언어와 격렬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으

로 공격성향 여성노인의 분노경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분노에 대한 자기 합리화’는 분노 후에 자신을 정당하다고 합

리화시키면서 분노표현 후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드

러났다. ‘가셔지지 않는 분노의 불씨’는 분노를 표출하고 난 뒤

의 시원함과 후회가 경험되는 부분으로 토해내고 남에도 불구

하고 아직도 앙금으로 남은 분노의 불씨가 되새겨져 분노의 

표출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경험할 수

밖에 없는 공격성향 여성노인의 분노를 심층적으로 기술하여 

풍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공격성향 여성노인을 위한 분노조절 간호중재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공격성향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

므로, 공격성향의 남성노인의 분노 경험을 탐색, 비교함으로

써 공격성향 노인의 분노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경험적 구조를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공격성

향의 여성노인들이 분노감정을 표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노

조절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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